
법전을 통해 본 조선시대 항로표지 정책 연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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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 약 : 조선시대는 해양활동이 위축된 시대로, 대부분의 항해는 연안항해였다. 연안항해는 암초, 저수심, 좁은항로 등으로 항해자에게 해

양사고의 부담을 가중시켰다. 조선시대 해양사고는 조선왕조실록 등에 209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지속적으로 발생했다. 따라서 국가경제

와 직결되는 조운선의 해양사고 예방은 무엇보다 중요했다. 조선정부는 조운선의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표목을 암초, 서초 등에 설치하도록

대전속록, 속대전 등에 법제화하였다.

핵심용어 : 조운, 해양사고, 표목, 대전속록, 속대전, 서초

†교신저자 : 종신회원, tigrfood@hanmail.net
* tgj@chol.co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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